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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투자 확대해 세계 선도하는 한류 콘텐츠 키운다
- ’22년 ‘모험투자 펀드’ 2,001억 원, ‘드라마 펀드’ 400억 원 집중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이하 

문화산업 펀드)을 통해 1,641억 원을 출자해 ▲ ‘모험투자 펀드’(2,001억 원)와 

▲ ‘드라마 펀드’(400억 원) 2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2,401억 원 규모의 

자금(펀드)을 조성한다. 이는 지난해 조성액(2,400억 원)과 비슷한 규모로서 

이를 통해 ’19년에 발표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에서 제시한 ‘모험투자 

펀드’의 조성 목표인 4,50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20년~’21년 2,581억 원 조성 완료

 역대 최대 규모 ‘모험투자 펀드’ 조성으로 제작초기 및 투자소외 분야 집중 투자

  문체부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역량과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한계로 실제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제작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험투자펀드’ 2,001억 원을 조성한다. 이는 ’20년에 

873억 원, ’21년에 1,708억 원을 조성한 것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17% 이상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제작초기 분야와 투자소외 분야의 사업(프로젝트) 

또는 관련 기업에 약정총액(2,401억 원)의 60% 이상을 투자해 콘텐츠 

분야 전반의 성장을 이끌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제작초기기업, ▲ 소외분야, ▲ 창업초기(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의 지분 또는 사업(프로젝트)에 각각 20% 이상을 투자하게 해 

콘텐츠 분야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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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펀드’ 400억 원 조성으로 해외 플랫폼 자본 의존도 낮춘 한류 드라마 확산

  아울러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따라 국내 제작사의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드라마 펀드’ 400억 원을 조성한다.

  이번 자금은 제작사가 단독으로 지식재산(IP)을 소유하거나 방송국 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와 지식재산(IP)을 공동으로 소유한 드라마 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중소 제작사가 지식재산(IP)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 제작사의 지식재산(IP) 확보는 향후 

세계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드라마 산업이 대표 신한류 핵심사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문화산업 펀드’에 대한 제안서는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국벤처투자에서 접수한다. 운용사 선정(3월)과 자조합 결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공고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

지만 콘텐츠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오징어 게임’과 

같은 우리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국민들은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모험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많은 창업초기기업이 

거대 신생기업(유니콘)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